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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동작구의회,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
-  오늘은 내가 구의원! 학생들간 건전한 토론의 장 펼쳐 

◦ 동작구의회(의장 유태철)는 11일과 12일, 17일 삼일간에 걸쳐 

동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3개 초등학교 83명을 대상으로 

'2016 청소년 모의의회'를 개최했다.

◦ 이번 모의의회는 11일은 남성초등학교 학생 26명이, 12일에는 

동작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실시하였고, 17일에는 상현초등학교 학생 

등 27명이 2시간 동안 실시 할 예정이다. 

◦ 청소년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의장, 사무국장, 제안의원 등의 역할을 

맡아 본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개회식, 제안설명, 찬반토론, 의결의 

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며,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과 풀뿌리 

민주주의 운영방식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체험을 토대로 

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

마련된 프로그램이다.

◦ 11일 모의의회에서 남성초등학교 학생 26명은 ▲자전거 통학 허용 

조례안에 대해서 열띤 찬·반 토론 후 부결하였고, 12일 동작초등학교 

학생 30명은 ▲화장실 환경 개선에 관한 결의안 채택과 ▲학교에서 

선생님에 의한 휴대전화 수거 허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



   토론결과 부결 하는 등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직접 의장과 의원 등 

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구의원들의 모습과 

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다.

◦ 모의의회에는 유태철 의장과 황동혁 부의장, 참석 초등학교 지역구 의원인 

최정춘․최정아․강한옥․서정택 의원을 비롯 김명기․전갑봉 의원등이 참석

하여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.

◦ 유태철 의장은 “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

수행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

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시절에 

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오늘의 

소중한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” 고 밝혔다.

◦ 2003년도부터 실시해온 청소 년 모의의회는 올해로 13회를 

맞이 하여 그동안 40여개 학교에서 1300여명의 학생의 참여를 

이끌어 냈으며, 금번 청소년 모의의회는 17일 상현초등학교 학생

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.


